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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주 4.5일제·정년 65세 논의 본격화





























KT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10월 11일(토), 인천 연수구 함박로 소재의 대한고려인협회에서 고려인 아동 대상 원격 한글 교육 지원사업 ‘랜선한글교실’ 전달식을 열었다.





이 날 전달식에는 KT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이 참석해 대한고려인협회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1차로 초등학생 55명에게 학습용 태블릿과 한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플랫폼 등록과 사용방법을 교육했다.





랜선한글교실 행사는 국내 정착 과정에 있는 고려인 아동의 안정적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주)대교(눈높이) 프로그램을 통해 △1천500편 글감을 활용한 맞춤형 국어 학습 △일상·또래 관계 상황 중심의 마음 코칭(정서·사회성) △미술·한국사·세계사 체험 등 문화적응 교육을 병행 지원한다.


KT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 동포인 고려인 학생들과 본격적으로 동행하게 되어 뜻깊다”고 인사를 전한 뒤, “KT와 노조는 지금까지 전국의 1,500명이 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작은 발걸음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고려인 학생들의 밝은 내일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 여긴다”고 전했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역시, “아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교·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지속 협력을 기대했다.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 사회적대화 기구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 의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하는 이번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노사 당사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KT 노사, 고려인 아동을 위한 랜선한글교실 개최�한글교육 시스템지원으로 교육격차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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